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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12월 신규주택 착공, 2006년 이후 최대

미 자산가 90% “증시에 거품, 투자는 계속”

미국의 주택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기록

적인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.

2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, 지난

해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5.8% 급증한 

167만 건(연율 환산)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 

이는 시장 전망치 156만 건을 크게 상회한 것은 물

론 지난 2006년 말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낸 것이다.

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

갔다.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펼친 탓에 

미국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주식에 투자한 자

산가 10명 가운데 9명꼴로 미 증시가 이미 버블(거품) 

상태이거나 버블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

됐다.

19일‘연합뉴스’가 CNBC 방송의 전날 보도를 인용

해 전한 바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인수한 미 온라인 

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난 1~7일 주식 계좌를 통

해 100만 달러 이상 굴리는 투자자 188명을 상대로 벌

인 설문에서 16%는 미 증시에“이미 거품이 완전히 끼

었다”고 답했다.

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

신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코로

나19 대유행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를 키

운 측면도 있다.

지난해 연간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138만건으로 최

종 집계됐다.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블

룸버그통신이 전했다.

12월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4.5% 증가한 171만건(연

율 환산)으로 집계됐다. 허가 건수도 2006년 이후 최

고 실적이다.

또 46%는“일부 거품이 끼었다”고 평가했고 29%

는“거품에 근접했다”고 답했다.

거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응답은 9%에 불과했다.

그러나 이들 중 64%는 증시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

것으로 내다봤다. 이는 지난해 4분기의 같은 조사치보

다 오히려 9%포인트 늘어난 것이다. 특히 올해 1분기 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

응답도 54%에 달했다.  다만 이들 가운데 상승폭이 

5% 안쪽일 것이라는 응답이 43%로 가장 많아 최근

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

CNBC는 전했다.

앞서 코로나19 여파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

하와 연방정부의 부양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나스닥 지

수는 43.6% 오르고 S&P500 지수는 16.3% 상승했다.

백만장자 투자자들은 리스크온 모드를 유지하면서

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자산은 기피하는 성향을 보였

다.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및 마리화나 종목에 투자

한다고 답한 백만장자는 각각 19% 및 18%로 1만 달

러 클럽 투자자 평균인 30%보다 훨씬 적었다.

포드·마쓰다,
300만 대 리콜

미국 자동차업

체 포드와 일본 

마쓰다가 다카타 

에어백이 장착된 

차량 총 300만대 

를 리콜한다.

20일‘연합뉴

스’가 AP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교

통안전국(NHTSA)은 전날 리콜을 피하기 위한 포

드와 마쓰다의 요청을 기각하고 리콜을 확정했다. 

이에 따라 두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30일 내 안내·

리콜 시점이 담긴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.

포드의 리콜 대상은 차량은 2007~2011년 생산 레

인저와 2006~2012년 생산 퓨전, 같은 기간 생산된 

링컨 MKZ와 제퍼, 2006~2011년 생산 머큐리 밀란, 

2007~2010년 생산 엣지와 링컨 MKX 등이다.

마쓰다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생산된 B시리

즈 픽업트럭 약 5천800대를 리콜해야 한다.

리콜 대상 차량에 장착된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은 

작동 때 가스 발생 장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 승

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 돼 지난 2014년

부터 전세계적으로 리콜이 진행 중이다. 이 문제로 

미국에서 18명이,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27명이 목

숨을 잃었다.

NHTSA는 지난해 11월에도 GM의 요청을 기각하

고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리콜을 결정했었

다. 당시 GM은 세계적으로 700만 대의 차량을 리콜

해 에어백을 교체하는 데 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

로 추산했었다.

현재까지 미국에서 다카타 에어백 때문에 6천700

만 대가, 세계적으론 1억 개가 교체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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